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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미래와 함께하는 유망 중소기업] 대성산
기㈜

고형화설비 3D 이미지

“차별화된 기술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설비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돼 환경플랜트, 산업기계 및 공장자동화 시스템인 컨베이어 생산을 

비롯해 소각설비 생산 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한 대성산기㈜(대표 윤수현)의 포부다.

대성산기는 소각시설 핵심설비인 폐기물 파쇄기, 폐기물 이송용 컨베이어, 소각로용 

폐열보일러,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비산재) 혼련설비, 분쇄설비, 음식물 건조기 등

을 제작ㆍ시공하고 있다. 또한 소각 후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키는 물질

인 요소수를 제조ㆍ납품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Page 1 of 5인쇄하기

2021-10-15http://www.kyeonggi.com/news/articlePrint.html?idxno=2325111



사장님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소각시설 비산재 고형화설비 개선사업(비산재의 고형화 후 

일반폐기물로 처리 시 50% 이상 비용 절감 효과) ▲공공소각시설 소각 폐열보일러 대

보수(소각열로 발전설비 가동해 기존 대비 2.6배 이상 발전량 증대 기여) ▲공공소각

시설 연소가스 처리설비 개선사업(미세먼지 감축 기여) ▲공공소각시설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 제작 및 요소수 제조 납품 등이 있다.

특히 대성산기의 건조기는 유기성폐기물을 건조하는 장비로, 120도 이상의 고열 스팀

으로 건조해 세균도 제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파쇄기는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개

발을 바탕으로 투입물이 고르게 분쇄될 수 있는 칼날의 각도와 간격 등 최적화된 데

이터를 통해 제작되고 있다. 혼련기(혼합기)는 소각 후 발생하는 비산재에 물과 킬레

이트를 일정 비율 혼합하는 장비다. 2개의 축이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트윈 회전 샤프

트 자동 메커니즘을 통해 균일하고 빠르게 비산재를 혼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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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련기

이처럼 대성산기는 수도권 및 지방의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주요설비의 신설 및 

교체사업,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소각플랜트 설비의 안정적 운영

관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6월5일 환경보전분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

다.

아울러 대성산기는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유망중

소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고형화설비 외 생산제품들의 기술력과 인지도가 상승해 매

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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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전경

윤수현 대성산기 대표는 “저희 대성산기는 지자체 공공소각시설에 납품 및 설비 보수

공사로 인해 꾸준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며 “어려

운 경기 속에서도 환경 관련 설비의 증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고, 믿음ㆍ신뢰ㆍ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라고 자부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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